
【찬반논쟁:반】개성․창의력 발휘할 인재 양성 위해 필요

정 재 춘 사무국장 부천고등학교 총동창회 　고교평준화 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쟁

은 지난 27년간 지루하게 이어져 왔다. 고교평준화에 대한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

이로인한 폐단이 많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전면 적인 재검토를 하자

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본다.

　고교평준화를 하게 되면 `판박이식 교육으로 개성과 창의력이 존중되는 21세기

에 적응 할 인재를 키울 수 없다. 21세기는 지식기반의 사회요, 정보화사회로 창의

적인 지식을 필요 로 한다. 따라서 교육의 평등보다는 교육의 질이 요구되고 우선

된다.

　일각에서는 비평준화는 입시위주 교육으로 학생들의 창의력이 없다고 한다. 　그

러면 평준화 지역은 어떤가? 학생들은 어느 것 하나 열심히 하는 게 없다. 시간이

많아 자율적으로 독서도 하고 음악회도 가고 인터넷에 들어가 전문가 수준의 전문

지식을 갖출 것 같지만 오히려 남는 시간에 잡담하거나 졸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는

등 학교붕괴에 일조하는 학생이 많다.

　따라서 고등학교마다 적성과 특기에 맞는 교육을 하고 그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

뽑아 교 육시킨다면 그 고등학교는 분명 일류가 될 것이다. 　21세기 사회는 다양

한 능력과 적성 그리고 각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필요로 하는 사 회로 다양한

형태의 학교가 필요하다. 획일화된 학교교육체제로서는 더 이상 지식기반 사회 에

서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. 　자유경쟁 체

제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지만 얼마만큼의 재능을

인정해주는 스포츠맨십을 발휘할 줄도 알아야 한다.

　모든 고등학교가 똑같은 교과서에 똑같은 내용을 공부한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자

율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. 우리가 지금 논해야 할 것은 고교평준화

가 아니라 학교 마다 전문화와 특성화를 살리는 방향에 대한 논의다.



반박 1 비 평준화가 창의성 교육에 이바지할 것이다.

한 단계라도 더 높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초중학교부터 반 강제적으로

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브레인 스토밍(창의성)이 일어나지 않는다. 창의성은 광

범한 독서와 자신의 삶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사고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얼마 되

지 않는 교과서와 참고서를 아침부터 밤 늦도록 외우는 주입식, 암기식 교육에서

나오지 않는다. 실제로 비평준화 지역 중학생이 교과서이외의 책을 몇 권이나 읽는

지 학부형님이 더 잘 알 것이다.

반박 2 어느 것 하나 열심히 하는 것이 없다.

열심히 하고 않하고는 학생의 관심과 능력의 차이이지 입시제도의 차이에 있지

않다. 비평준화 지역에서 서열이 높은 학교에 열심히 하는 학생이 모여 있어서 그

렇지 평준화 지역에서도 열심히 하는 학생은 있다. 이번 교육 개발원의 연구 결과

가 이를 증명한다.

반박 3.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.

반박 4. 다양화 논리

교육과정, 교육목표, 방법이 다양해지는 것은 필요하다. 그러나 비평준화 지역에서

평준화지역과 달리 다양성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다. 이들이 이야기

하는 것은 다양성의 이름으로 서열화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.


